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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사료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미생물 박테리오파아지 활용 … 가금류 세균성 질병에 탁월한 효과

CJ제일제당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항생제 대신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을 세계 최초

로 개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3월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체에

잔류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항생제를 쓰지 않고 가축을 키워낼 수 있는 친환경 사료첨가제 개

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료첨가제 <바이오텍터>는 병원성 세균만 골라 잡아먹는 미생물인 박테리오파아지를 활용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 항생제 대체물질이다.

유익한 세균까지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료 내 항생제 성분은 축산물을 섭취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12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질병에 취약한 닭, 돼지 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제일제당은 가금류 동물의 폐사를 유발하는 대표적 세균성 질병인 가금티푸스와 추백리를 예방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양계용 바이오텍터를 우선 상품화했다. 실제로 양계농장 8곳에서 닭 40만 마리에 바이오텍터

를 투여한 결과 폐사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2010년 안으로 돼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텍터를 출시하고 소독제와 세척제, 동물용 의약

품, 식품첨가물, 육가공 관련 제품, 인체에 적용 가능한 의약품 등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2010년 2월 양계용 바이오텍터가 인디아 시장에 출시됐고 연내에 필리핀과 베트남 등으로도 수

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텍터 매출액이 출시 첫해인 2010년 13억원대, 2015년 경에는 24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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